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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점점 살이 빠지시는 것 같아요. 좋은 음식을 드려도 씹지를 못하니 잘 안드시고, 드신다 해

도 소화제를 찾으세요. 마음이 아프죠”


[이송이 기자] K(65) 씨의 딸 A(32) 씨는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 아버지의 마른 모습에 놀랬다. 과

거 건장한 체격에 배도 많이 나와 “쌍둥이를 임신한 것 같다”고 놀리던 아버지가 어느새 살이 많이

빠진 것이다. 


K 씨는 세월이 흐르면서 딱딱하고 질긴 것을 씹기가 힘들어져 씹기 쉬운 것만 섭취하다보니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없게 되고, 자연스레 살이 빠지게 된 것이다. 이에 A 씨는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서 치아에 관련된 상담을 받았다. 


치아는 나이가 들수록 저작기능이 떨어져 음식을 씹는데 어려움이 따르며, 치조골이 약해져 치아와

잇몸사이에 음식물이 껴 풍치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시술이 틀니나 브릿지 혹

은 임플란트다. 


이 중 가장 좋은 방법이 임플란트다. 임플란트는 치아의 빈자리에 인공치아를 심어 인접한 치아의



손상 없이 저작능력을 높여준다. 또 틀니에 비해 씹는 힘이 강하고 빠질 위험이 없어 착용감이 뛰어

나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은 임플란트 시술이 아프다는 오해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러나 임플란트

시술은 마취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통증이 거의 없고, 간혹 인공치아를 심는 과정에서 가해지는 압

력으로 일시적인 통증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하루 정도 지나면 자연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아프다는 편견을 버려도 좋다. 


또 임플란트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임플란트 부작용이다. 시술 후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이물질이

껴 염증이 생기거나 입냄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

상시의 습관이 중요하다. 


임플란트 치아는 자연 치아와 다르게 신경이 존재하지 않아 염증이 발생해도 인지하기 힘들다. 때

문에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이용해 치아의 음식물을 제거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정기적인 치아 검

진을 통해 치아의 상태를 점검해줘야 한다.


치의학 박사 김준헌 원장(강남 화이트스타일치과)는 “임플란트는 일반적으로 30년 이상 사용이 가

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과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고 관리만 잘 해준다면 반영구적 사용도 가능

하다”며 “임플란트 시술은 환자의 잇몸 상태와 치조골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시술해야 하는 만큼

의사의 시술 경험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전문적인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임플란트 성공의 첫 걸음

이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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